
안녕, 푸딘댕
처음이자 마지막 윤지의 진짜 푸딘댕 이야기



요리왕 윤지 / 마음을 전하는 요리

그 사람은 뭘 좋아하지?
어떻게 조리해야 더 건강하지?
요리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
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다. 가장 기본적
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정성.

ແຕ່ງກິນ



요리왕 윤지 / 마음을 전하는 요리

나의 첫 요리는 그 생각으로부
터 시작됐다. 다른 나라의 음
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말에 한
식, 양식, 일식으로 메뉴를 구
성하다가 본격적으로 매일 아
침, 점심 식사를 책임지게 되
면서 식구들의 입맛에 맞는 라
오스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욕심을 바탕으로 마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마
을 아주머니들께 현지 음식을
배우고, 급기야는 요리 학원까
지 등록하며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노력
을 이어갔다.



요리왕 윤지 / 마음을 전하는 요리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요리. 
반복된 요리는 때때로 나에게
의무처럼 다가오기도 했지만,
약간의 수고로움을 제외하고
서는 꽤 즐거운 일이었다.
한편, 나는 우리 마을의 슈퍼
스타이므로 마을 주민들과 나
의 일상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요리를 통해 그 필요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마을 주민
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각각의 집에 반찬과
편지를 나누어주다가 어느 정
도 친해지고 난 후부터는 직접
우리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
접했다.



요리왕 윤지 / 마음을 전하는 요리

기본적인 조림 및 볶음 요리, 
죽순 국, 파파야 샐러드, 라임
청 등 수없이 많은 요리를 시
도했다. 그 결과 나는 제법 라
오스의 맛을 낼 수 있는 정도
의 요리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과 스스
럼없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현지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음
식으로 소통을 시도한 것은 가
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단순히 그들과 친밀함을 나누
는 것뿐 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애정
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선생님?! 학생?! 따니
/

다재다능 만능 재주꾼

라오스에서 나는 학생이자 선
생님이었다.
아이들에게 나는 동네 언니이
며 같은 반 친구고, 선생님들
의 선생님이면서 방과후 학교
선생님이기도 한 애매하고 신
기한 사람이었다.

ຮຽນ



선생님?! 학생?! 따니 / 다재다능 만능 재주꾼

먼저 고정적으로 나에게 주어
진 수업은 방과후 수업 월~목
요일 5시~7시까지의 영어 A반, 
B반이었다.
하지만 라온아띠에 파견되기
전 내 목표는 내가 나눌 수 있
는 걸 최대한 나누자는 것이었
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수업을 만들었다.
월~수요일에는 영어를 가르쳤
고, 목요일에는 또 영어를 하
고 싶으면 영어, 혹은 다른 선
택지 내에서 하고 싶은 것을
고르면 거기에 맞춰 수업을 준
비했다. 소규모의 스터디 그룹
을 여러 개 만들어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선생님?! 학생?! 따니 / 다재다능 만능 재주꾼

방과후 학교의 매주 목요일 수
업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기타
연주, 컴퓨터 등을 진행했다. 
토요일에는 K-POP댄스를 가
르쳤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을 대상으로 화~목요일에 영
어와 댄스 수업을 이어갔다.
방과후 학교 영어 A반은 단어, 
B반은 문법 위주로 수업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회화를 주로
다뤘다.
K-POP 수업은 초급 반은 소녀
시대-Lion heart, 아이오아이-
너무너무너무 등, 중급 반은
레드벨벳-러시안룰렛, 블랙핑
크-불장난 등을 알려주었다.



선생님?! 학생?! 따니 / 다재다능 만능 재주꾼

나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행위
가 봉사라기보다 놀이의 일부
라고 느꼈다. 내가 더 나아서
그것을 전달한다는 의미보다
는 함께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배
워가기도 했다.
한편, 나는 빡뻐 초등학교 1학
년 학생으로 입학해 라오어와
수학 등 라오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을 배웠다.
학교에 나가는 매일매일은 즐
거웠다. 어렵게 허락을 받아
들어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
고, 시험도 보고 청소도 하면
서 아이들과 같은 일상의 패턴
으로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았다.



일쟁이 까이 / 성실한 일 사냥꾼

우리 집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서 귀국하기 전까지 쭉
농사를 했고, 추가적으로 바닥
타일 공사도 도왔다. 오랜 시
간 걸린 농사와 공사로 인해
건강이 많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 명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최
선을 다해 일해 뿌듯했다.

ຊ່ວຍເຫລື ອ



슈퍼스타 따담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어디를 가봤니?
누구와 놀았니?
하고 물어본다면 어디서부터
대답을 해야 할까.
라오스에서 나는 참 많은 곳을
갔고, 많은 이와 함께 했다.

ຫລິ ິ້ ນ



슈퍼스타 따담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술.
라오스는 술을 빼놓을 수가 없
다. 별의 별 축제나 행사도 많
았지만, 그냥 지나가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붙잡을 때가 아
주 많다.
나 역시 꽤 자주 술을 준비해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농사를 하다가 손을 다
쳐서 일주일 동안 반드시 금주
를 하라고 했을 때를 제외하고
는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이
상은 술을 마셨다.
술을 잘 마신다는 소문이 나서
점점 더 찾는 곳이 많아졌다.
1월에는 축제까지 겹쳐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슈퍼스타 따담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제나 행사라 함은 12월 31일
의 몽 축제, 1월 한 달 간의 크
무 축제, 2월 3일의 라오룸 축
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바시
들, 결혼식, 보트 경주 등을 말
한다. 우리 마을에서는 1월 13
일에 크무 축제를 열었고, 가
는 데만 4시간을 들여서 다른
마을의 크무 축제에 참여하기
도 했다.
친구들 생일 파티에도 많이 참
석했고, 12월에는 막내 리카, 2
월에는 일곱째 끼앙 생일이어
서 직접 생일을 챙겨줬다. 내
생일은 따로 말하지 않았음에
도 가족들이 깜짝 이벤트로 챙
겨줘서 무척 놀라기도 했다.



슈퍼스타 따담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처음에는 지나친 간섭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가족을 아끼
는 마음으로 나를 걱정하고,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
졌다. 또한, 나의 안녕을 기원
하는 바시에 울타리 밖까지 줄
지어 우리 집에 방문한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도 느꼈다.
아니, 라오스에서 지내는 하루
하루, 매 순간 순간이 그런 기
분을 들게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참 고마운 라
온아띠였다.



고마웠어, 푸딘댕
ຂອບໃຈ

ຍຸນຈີ , ໄກ ສຸລິ ພອນ, ຕາດ າ



5개월간의

위앙싸마이



장난이그립다

부지런하고섬세한동생
웃음을보면상대방마저
웃음을갖게하는묘한

매력이있다.

막내동생, 
아직어린부분도있지만
다재다능하며착한동생

가족소개
5개월간함께했던



우리사랑스러운가족들
짧은시간동안행복&사랑을느끼게해주신



우리사랑스러운가족들
짧은시간동안행복&사랑을느끼게해주신



소소한일상
위앙싸마이에서의



소소한일상
위앙싸마이에서의



소소한일상
위앙싸마이에서의



위앙싸마이센터
근래에수업보다는놀이, 춤, 그림그리기위주로센터를운영



위앙싸마이센터
근래에수업보다는놀이, 춤, 그림그리기위주로센터를운영



수확
이웃들과함께한

한해동안부모님께서 ‘관심’, ‘기다림’ 사랑등을주셨던것을알기에수확만이라도 보탬이되고
싶었다. 수작업이어서 시일이꽤걸렸지만 이웃들과의 정도많이지켜본시간이었다.



바시
돌아갈때받은

이웃, 친구바시에기원만드리다가
막상집에갈때가되어바시를받으니기분이묘하면서도 감사하다. 



나를발견하는 곳 ‘라오스’

직접라오스생활을경험하기 전, 내게라오스는 ‘못 사는나라’, ‘생소한나라’ 라는인식이강
했었다. 당연히한국이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월등히앞서기에배우러간다기보다는 도움
을주기위해가는것이라는 인식이강했었던 것같다. 
그러나모든편견이그렇듯직접느끼고경험한이후나의생각은크게바뀌었다. 



라오스는시간이강물처럼 흘러넘쳤다. 

평소급한성격으로인해매사에조급해하던 나는여유로운이곳생활속에서조급함을버리
고느긋한마음과생활패턴속에점차마음의여유를갖게되었다. 특히 마을살이를 하면서
이곳의모든사람처럼 작은것일지라도 가족처럼서로나눠먹는습관을가지고있으며가족
끼리감출게없이많은이야기를나눈다. 

놀러가거나, 농사를지으러가거나행사가있을때, 옹기종기모여앉아밥을나누고, 반찬도
나눠서로어울려나눠먹으며, 집안에경사혹은불운기원을할일이생기면마을혹은지인
들이바시를통하여기원하기도 한다. 그리고그시간들이쌓여이곳에서 나는한국에서와 달
리가족같은유대감과행복함을많이느낀다.



농사일을하다보면
논, 밭에여러가지생물이사는모습을자주볼수있다. 

그것은깊은인상을주곤한다. 한국에서도 유기농농업을종사하시는 분들을보며자기만의
철학이있어보였고단순히유기농을돈과결부시키지 않고자연과더불어살아가는공생의
여유를느끼게하는데이곳에서비로소그런분들을조금은이해할수있을것같다. 



돈이행복의전부는아니다. 

여유, 가족, 마을, 자연속에서자라나는많은생명들을보며이곳에서의 느낀많은느낌과
공감은 ‘진정한행복’ 의 감정을깨닫게하였다. 



‘나케’에서의 5개월





“ 라오스 생활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였어요?”



의사소통의 불편함

화장지가 없는

온수가 없는
화장실의 불편함

음식의 불편함

날씨의 불편함



불편함

내 삶



“라오스 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에요?”







라오스의
가족은?

교육은?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